
유사 석유제품 판매 잇따라 적발
가짜 경유 1만2000리터 팔아 … 석유품질관리원 단속 교묘히 피해

유사 석유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경찰서는 8월28일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30대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안군 부안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7월부터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 2만

여리터를 제조해 1만2000여리터를 경유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석유품질관리원이 비가 오면 단속을 나오지 않는 점을 노려 주유기에 이중밸브를 달고 날씨에 따라

진짜와 가짜를 번갈아가며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7월에도 도로공사에 유사 경유를 공급한 주유소가 적발된 바 있으며 정부는 8월11일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

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유소의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명의변경 등록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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